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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협력 집수리 사업 …올해 최다 후원기업 참여로 지원 규모 확대 

- ’22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7개 기업과 함께 총77가구 지원 예정

- 중위소득100%이하가구중아동 ·어르신 ·장애인가구지원…3.10~3.21까지동주민센터통해신청

-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 지원

- 시, “집수리를 후원하는 민간 동행 파트너와 함께 주거약자 복지향상 지속 노력”

□ 서울시는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민관

협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는 지원 가구 선정과 후원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등을 후원하며, 비영리단체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다.

□ 금년에는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4개 기업과 전년도에 이어 후원을

약속한 3개 기업을 포함해 총 7개사의 후원을 받아, 역대 가장 많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층주택(반지하 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자가(점유)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 계층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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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自家)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아동

(18세 미만),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중증, 경증)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배제를 위해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제외된다.

      

《 2025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판단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건강보험료
직장 85,040 139,817 179,415 219,196 252,203 288,617 320,322
지역 19,780 70,053 121,707 154,802 196,416 243,019 280,625
혼합 - 141,260 181,663 222,471 256,716 295,134 330,76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기준 판단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 시는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현장 실측을 통해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장판

교체 등 맞춤형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3.10(월)부터 3.21(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자세

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2025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지원

가구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

경개선에 힘을 보태 준 후원기업들 덕분에 올해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서울시는 후원

기업들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따뜻한 시정을 계

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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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024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집수리 지원 사례

# 벽지와 장판에 곰팡이로 얼룩진 반지하에서 생활한 장애인 가구 
도봉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4명 중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중증 장애인으로, 
벽지와 장판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집안에 장기간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면서 환기 역시 자주 하지 
않아 가족 모두 기침을 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곰팡이로 얼룩진 도배ㆍ장판을 
교체해 주고, 주방가구 교체 및 욕실 전체 공사 등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하였다. 지원받은 
가구는 새롭게 바뀐 집에서 더 건강하고 오순도순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곰팡이로 얼룩진 장판과 벽지 장판 교체 및 도배 
# 화장실 문이 없어 커튼을 임시 가림막으로 사용하며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 가구

구로구에서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은 화장실 문이 없어 커튼을 임시 가림막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관문도 노후화돼 추위와 안전 문제에 취약했다. 주거환경개선공사를 통해 화장실 문을 새롭게 달고 화장실 
내부 전면공사와 안전 잠금장치가 있는 현관문으로 교체해 주었다. 

➡

화장실 문 대신 커튼을 가림막으로 임시 사용 화장실 내부 전면공사(문 포함)

# 장마철마다 습기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생활하는 어르신 가구 
장마철마다 바닥 습기로 바닥 딛기가 힘들어 신문지를 깔고 생활하고 있었던 강서구의 어르신 가구는 부엌 
싱크대와 상부장 역시 심하게 낡았고, 특히 화장실 전등은 고장 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고치지 못한 채 깜깜한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어르신을 위해 외부 방수공사와 실내 배수공사를 진행해 장마철이 와도 습기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해 드렸고, 부엌 싱크대 교체 등 리모델링과 더불어 화장실 변기 교체, 전기공사 등 
어르신이 밝은 화장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

전등 고장으로 불조차 켤 수 없는 화장실 전기공사와 타일 등이 교체된 화장실
※ 2022년 9가구, 2023년 48가구, 2024년 20가구 지원


